
도쿄도에 대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의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문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귀하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관동 대지진 이후 살해된 조선인 

희생자 위령식에 2017 년 이후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 

여부에 관해서 ‘역사가가 연구해서 밝혀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일제식민지 시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조선인의 기록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 작품을 도쿄도 시설에서 상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관동 

대지진 후, 무고한 조선인이 상당수 살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역사 연구자의 

설명 장면이 있습니다. 기획 진행 중,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직원이 이 부분을 문제삼아 

상영에 우려를 표명하는 메일을 보내왔으며, 여기에는 고이케 도지사의 앞선 인터뷰 

내용과 같은 태도가 언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고이케 도지사가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안 했던 점이 이러한 검열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믿었던 일본인에 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생존자의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무교육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도쿄도의 대응은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는 인식과 조선인들도 살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억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표현활동은 그것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자유로워야 할 

예술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공공기관이 공개를 중단시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고 그리고 동시에 차별과 편견 문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도쿄도 직원이 문제 삼은 

것을 볼 때 도쿄도 시책에서 인권 존중이 경시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우리는 도쿄도가 관동 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작품의 상영을 허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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